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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
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들이 음주 및 약물 오·남용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
의 각별한 교육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  1. 음주 
   ▶ 청소년기 음주의 문제점
    ▸술은 간질환, 위장질환, 췌장염, 알코올성 말초신경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.
    ▸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, 습관성 음주자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다.
    ▸청소년기에 술을 마시면 빠른 속도로 뇌신경세포에 알코올이 확산되어 마비 현상이 일

어나고 감각과 운동의 둔화가 초래된다.
    ▸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억력이 감퇴되며 학습효과가 저하된다. 파괴된 뇌신경 세포

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재생되지 않는다.

  2. 약물 오·남용
   ▶ “잘 쓰면 약! 잘못 쓰면 독!” - 약 잘 사용하기
    ▸약은 ‘질병을 피료하고 증상을 경감시키며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’이라

고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정의하고 있다.
    ▸약은 효과도 좋아야 하지만 약을 먹고 나타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. 따라서 약은 전

문가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.
    ▸병이 생겼을 때 무조건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? 약은 바르게 

사용하면 우리 몸에 득이 되지만,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독이 될 수도 있다.
    ▸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게 방치된 약들은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 물

어 본 뒤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.

  3. 술보다는 꿈을 키워야 할 때 
 청소년은 신체 내의 세포를 비롯한 장기들이 아직 성숙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속 
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, 술 또는 약물 등의 영향이 성인보다 큽니다. 또한 청
소년기의 음주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, 지적 세계의 확대와 사고의 추상화가 저해
됩니다. 의학적 상식에서 벗어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음주를 
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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